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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님 인사말 

 

한문교육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독 길고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밝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21 학번 신입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지연을 빌어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 19 의 위태로운 상황이 진행 중인 관계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제한적으로 진행되기에 학생 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활동하는 우리 학과 학생회 및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에 ‘한우 드림’이라는 새롭고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낯설 수 있는 선후배들 간의 우의와 학문에 대한 열의를 

다지기 위해 기획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각자의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여러분들에게 힘찬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 년, 올 해도 우리 학과의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한문교육과 학과장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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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대 학생회장 인사말 

 

한문교육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긴 채로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를 이겨내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 구성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에 새로 기획한 한우드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학생 

분들과, 행사 준비를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올해 신축년에는, 우리 과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혜화동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 제 44 대 한문교육과 학생회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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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임용고시 준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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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준비 시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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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준비 시험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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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준비 시험 부문 수상자 소감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새내

기 및 재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꽃이 만발했어야 할 교정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대략 40

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우리 과만의 고유한 행사인 ‘답사’ 역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번 ‘한우드림’이라는 행사가 온-오

프 혼합 형식으로써 기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훗날 이 

‘한우드림’이라는 행사 역시 우리 과 답사의 한 대안이자, 또 하

나의 고유한 행사로써 자리잡기를 기원하며 이번 ‘한우드림’ 임용 

부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배웠던 한문 관련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었는데 뜻하지 

않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이는 

순전히 저의 노력이나 능력만이 아닌, 모두 전공 교수님들의 가

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과 자체가 

중등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학과인만큼, 먼 훗날 우리들

이 교사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 전공과 관련한 공부를 

진작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의 교육

목표인 法古創新의 정신을 잘 구현해낸 이 ‘한우드림’ 이라는 행

사가 일회성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닌, 우리 과 연간 행사로 자리

잡음으로써 선후배 간에 서로가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장

의 형태로 지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교육과 19학번 홍돈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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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한시 감상문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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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감상문 대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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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번역문 및 감상문 (20학번 이상현 학우) 

 

- 우수 번역문 - 

 

 
朝食耳麥粥 아침에 먹을 밥은 이맥죽(귀보리죽)이요. 

暮食皮麰覈 저녁에 먹는 밥은 보리싸라기 껍질이라네. 

麥糜尙難繼 보리죽은 더욱이 계속 먹기 어려운데. 

安得豆與粟 어찌 콩과 조를 얻고자(먹고자) 하겠는가. 

無知小兒莫啼饑 무지한 어린아이야, 굶주렸다고 울지 마라. 

此物雖薄亦充腹 이 음식(물건) 비록 (양이) 적지만 또한 배는 

채울 것이다. 
卽今四野無靑草 곧 이제 사방의 들에 푸른 풀이 없는데, 

來月以後更無食 다음 달 후부터는 (다시는) 먹을 게 없구려. 

 

  



 
 

15 

- 우수 감상문 - 

 

위 시는 통일성과 특수성을 모두 반영한 ‘현실묘사적’ 작품으로 

판단된다. 특히,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각각에서 깊게 

인상깊었다. 두 측면에서 시를 감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을 살펴보자. 그 부분

은 다름 아닌 '언'수의 변화이다. 

 

1구~4구는 5언을 유지하지만, 5구~8구는 7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매우 파격적이다. 그러나, 

현실주의를 표방했던 ‘이조 후기’라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내용적

으로는 전형적인 특징이 사용된 작품으로 인식된다. 더 구체적으

로 보자면, 6언을 제외한 5구, 7구, 8구가 모두 5언으로 재조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한 이유를 알

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한시의 규칙을 충분히 배우지 않아 정

확한 해석이 아닐 수 있으나, ‘무지한 어린아이야, 굶주렸다고 울

지 마라’를 의미하는 5언과 같은 경우는 ‘愚兒莫啼飢(우아막제기)’

으로 재조직이 가능하다. ‘곧 이제 사방의 들에 푸른 풀이 없는데’

를 의미하는 7언의 경우에는 ‘今四野無蔌(금사야무속)’으로 재조

직이 가능하다. ‘다음 달 후부터는 (다시는) 먹을 게 없구려.’를 의

미하는 8언의 경우에는 ‘來月後無食(내월후무식)’으로 재조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6구의 경우 내용이 2개(음식의 양이 적다는 것, 

배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5언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까다롭다. 아마 이런 까닭에 6구를 5언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

피하다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지은이는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6

언만 7구로 표현한 후 7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5구로 표현하

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6구로 표현된 7구와 아울러 다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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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7구로 표현하여 특수성과 통일성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

다. 시의 형식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지은이는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 1구부터 4구까지는 5언으로, 5구부터 8구는 7언으로 표현

함으로써 시의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관된 느낌을 

시사하였다. 이는 높이 평가되기에 마땅하다. 통일성의 측면에서

는 1구와 2구의 양상을 들 수 있다. 조식(朝食)은 의미상 모핵(麰

覈)으로 연결되고, 모식피(暮食皮)는 의미상 이맥죽(耳麥粥)과 연

결된다. 이는 다름 아닌 ‘대구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혹여 대구법

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통사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에 대

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듯하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상

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그 부분은 바로 시적 화자가 ‘간접적이지

만 사실적으로’ 자신의 형편을 드러낸다. "굶주렸다고 울지 마라", 

"푸른 풀이 없는데", "먹을 게 없구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사실적

으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감정에 인지ㆍ공감할 수 있다. 그

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는 아이’에게 감정이입을 한 것을 제외하

고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다. 지은이의 뛰어난 실력에 기인한 현상으

로 판단된다. 또한, ‘훈차’된 단어인 이맥죽(耳麥粥)’을 사용하여 

현실을 더욱 짙게 표현한 점도 인상적이다.  

 

 결론적으로, ‘차물수박역충복’(此物雖薄亦充腹)구절이 가장 마음

에 여운을 남긴다. 이는 ‘이 음식 비록 적지만 또한 배는 채울 것 

이다’로 직역된다. 이 문장은 다름 아닌 현재 코로나19를 살아가

고 있던 우리들에게 시적 화자가 건네는 말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밖에 다양한 요인으로 요즘 현실이 쉽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어렵다’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리라’

와 같은 힘찬 포부와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 

모쪼록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균인이, 사람들이 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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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감상문 부문 수상자 소감 
 

- 한시 감상문 부문 수상자 소감 - 

 

안녕하세요. 한문교육과 20학번 이상현입니다. 

 

먼저, 漢友 Dream 행사를 기획하여 전력을 기울여 집행해주

신 제44대 한문교육과 학생회 ‘무한’과 한시를 선정해주신 진

재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감상문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작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시행된 漢友 Dream 행사 중 한시 감상문 부문에서 1위

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회에 참여할 당시 저는 각종 

과제와 시험으로 마음이 조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한시

를 해석하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 감상하면서 매우 어려운 시

기를 겪은 지은이의 상황과 정서를 깊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

다. 

 

또한, 1구부터 4구까지는 5언을 유지하지만, 5구부터 8구까지

는 7언의 모습을 보이는 시의 형태를 조망하면서 변화와 새로

운 시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생

각을 의미 있게 정리하고, 한자와 한문에 대해 자신감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습과 경험의 필요성을 

잊지 않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20학번 이상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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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한문 캘리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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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 작품 

 

 
 

20학번 황수경 

 

소나무 송 자가 주제인 작품입니다. 소나무와 그 위의 새를 

통해 굳세면서도, 한편 새를 자신의 가지에 올려주는 포용력

을 지닌 소나무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굳센 소나무처럼..."이라

는 문구는 그러한 소나무를 본받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드러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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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번 이재혁 

 

 敬(공경할 경)을 사람 2명으로 의인화하여 사회에서 상호 

간에 공경하고 존중함이 옳다는 의미를 지님 이를 작품으로 

써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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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번 홍돈호 

 

 우리 학교 이름인 '成均'이라는 글자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

이루고, 고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본뜻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成은 나 자신의 선한본성을 이룬다는 뜻이며, 

均은 자기 자신의 이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

(타인)들을 모범(최상)의 상태의 경지로 이끌어 올려서 이를 

세상에 고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成均'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인 修己治人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학교의 정신을 잘 보여줄 수 있

는 '成均'이라는 학교명과 함께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명륜당

과 은행나무를 그림으로써 캘리 작품을 구현해보고자 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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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학번 최준태  

 

 소설(小雪)은 24절기 중 하나로 입동을 지나서 점점 날이 추

워지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눈이 내리는 등 본격적으로 겨

울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위 속에서도 아직 은은한 햇살이 비춰주며 겨울이지

만 따뜻한 느낌을 받게해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 작품은 

소설이라는 절기의 춥지만 따뜻한 느낌을 캘리그라피라는 글

쓰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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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김득범 

 

 부푼 마음으로 금잔디 광장을 처음 밟았던 날이 엊그제 같은

데 또 이렇게 조교로 학과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靑

風이란 ‘푸른 바람’과 ‘이 시대의 靑年들에게 바란다.(청년바람)’

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대학 학부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

느때보다 푸르고 빛나는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春風秋霜은 

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너그럽게 대하고 자신에게는 가을서리

처럼 냉철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사태로 모

두들 힘든 한해를 보냈지만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며 헤쳐 나

갑시다. 우리 한문교육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길 기원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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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번 박수지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의 어머니 웅녀를 주제로 곰과 여

성의 그림을 글자와 함께 표현하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곰 웅

(熊) 옆에는 곰 그림을, 여자 녀(女) 옆에는 여자의 그림을 그

려 직설적이면서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곰이 사람이 

되어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적응

력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 변화를 향한 노력이 지난 

한 해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려 애쓴 우리와 닮아 보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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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번 김규리 

 

‘호접지몽(胡蝶之夢)’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노니는데, 

그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는 고사

에서 온 말입니다. 사실 이 고사를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닙니

다. 예쁜 한자를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비가 생각났고 연이

어 고사도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작품에 잘못 쓴 것이

지만 ‘호접지몽’ 내에서는 나비 접(蝶) 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것은 나비 호(蝴) 입니다. 아무튼 저는 한자로 나비를 쓰고 싶

었고, 호접지몽도 생각나 함께 써 보았습니다. 2021년은 나비

처럼 훨훨 날아오르는, 좋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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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학번 김성식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2020년 한 해를 힘들게 보

냈습니다. 어느덧 일년이 지나 마스크와 함께 맞는 새해를 맞

게 되었지만, 이번 겨울만큼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지

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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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대 학생회장 맺음말 

 

 안녕하세요, 한문교육과 학우 여러분.  

 

 어느덧 2020년이 지나 2021년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은 코

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여러 행

사들이 취소되면서 많은 학우분들이 아쉬워 했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진행된 ‘한우드림’ 

행사는 여러 학우분들의 도움 없이는 잘 진행되지 못했을 것

입니다.  

 

 이 행사를 기획해주신 제 44대 학생회 ‘무한’과 ‘한우드림’ 행

사에 참여해주신 한문교육과 학우분들, ‘한우드림’ 책자를 제작

에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조교님 그리고 제 45대 학생회 집

행부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한문교육과의 모든 구성원분들이 코로

나 19로부터 벗어나 희망차고 건강한 해를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제45대 한문교육과 학생회장 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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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를 만든 사람들 

 
 

출제위원 

김영주 교수님 진재교 교수님 김경천 교수님 김득범 조교님  

 

 

검토위원_제 44 대 학생회 무한 

학생회장_김성식 부학생회장_이세빈 홍돈호  김경준  

서시연 변승원 신민주 김규리 

윤정연 신은수 이하민 박수지 

황수경 조하경 

 

 

편집위원_제 45 대 학생회 도란 

학생회장_강정수 부학생회장_장현유 김규리 문수빈  

문정현 박수지 윤정연 조하경 

황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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